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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더아트프라자 전경 2024 IBK기업은행 본사 선큰가든

11월에도 코리아 아트위크는 계속된다. 이번 주인공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더아트프라자(10. 30~11. 3)다. 더아트프라자는 
IBK기업은행이 주관하는 미술축제. 신진 작가 지원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생을 모토로 대안적 전시, 아트마켓을 선보여 왔다. 
행사는 지난 30일 IBK기업은행 본점, 갤러리 공간형 등 을지로 
거리 곳곳을 무대로 막을 올렸다. ‘키아프리즈’로 유난히 뜨거웠던 
초가을, 아직 그 여운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면 더아트프라자로 
떠나보자.

1 / 3



더아트프라자 전경 2024 IBK기업은행 본사 지하

신진 작가 지원+지역 상권 강화

더아트프라자는 메인 전시, 협력 전시, 부대 행사, 아티스트 
멘토링, 이벤트, 아트마켓 등 총 여섯 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번 본전시 <워키토키>는 무전기를 모티프로 갤러리, 
기획자, 신진 작가 등의 미술인은 물론, 을지로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을 주제로 삼았다. 작가 80여 명이 231개 
작품을 선보인다. 봉수대, 전서구 등 전통적인 연락 기구에서 
호루라기, 무전기, 휴대폰, 텔레파시까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연결망을 시각화했다.

김재욱 <신일월대구도(vertical ver.)> 단채널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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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전시 <을지오행설>은 인쇄 타일 도기 전기 조명 섬유 목재 
등 을지로를 대표하는 산업과 컬래버레이션해 제작한 작품을 
공간형에서 선보인다. 김천수 성소민 소동호 유형우 이수지 
이정근 임지현 정해민 등이 참여해 57점을 공개했다. 신진 작가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 이러한 취지는 
소상공인과 연계한 ‘TAP 마켓’에도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각 
상점과 공방의 아트작품, 수공예 제품 등 ‘힙지로’를 나타내는 
디자인 상품을 판매한다.

한편 방문객을 위한 서브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선큰가든에선 박문치, 타이거디스코, 지소쿠리클럽, 
데이브레이크 등 유명 밴드와 DJ의 공연이 펼쳐진다. IBK-
파이낸스타워에는 이소영, 김창옥, 양정무, 정우철이 연사로 나서 
미술강연을 진행한다. 지하 아케이드에서는 전시와 연계해 작품과 
도록을 직접 제작해 보거나, 을지로 일대를 사운드에 초점을 맞춰 
조망하는 워크숍이 마련된다. 앞선 프로그램이 행사 참여자를 
위한 이벤트라면 ‘아티스트 멘토링’은 신진 작가 인큐베이팅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조숙현, 최희정, 박진희, 김겸이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글쓰기, 법률관계, 작품 관리 등을 자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1, 2회 더아트프라자가 을지로 지역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는 을지로와 지역 외부를 연결하는 ‘관계’에 중점을 
뒀다. 또한 출품작 판매 수수료, 상점 입점 부스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상생 기조도 그대로 유지한다. 로컬을 무대로 삼은 
아트페어, 페스티벌은 많지만 지역민 참여에 기반을 둔 로컬리티 
중심 행사는 드물다. 더아트프라자는 물론, 점점 더 활력 넘치는 
을지로 거리가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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